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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화학․에너지 전문기업 도약
2020년 E&C 포함 매출목표 60조원 … 녹색성장 포함 신수종 사업 강화

철강기업 포스코가 2020년까지 화학 에너지 매출을 대폭 확대한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1월3일 2020년 그룹 전체의 매출목표를 200조원으로 잡은 포스코 2020 비전을 밝혔

다.

정준양 회장은 포스코 포항 대회의장에서 열린 시무식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2020년에는 철강을 중심으로

한 핵심사업 120조원, E&C, 에너지, 화학 등 성장사업 60조원, 녹색성장 및 해양사업 등 신수종사업 부문 20

조원 등으로 그룹의 매출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관제철소 건설 등에 집중하게 될 동남아, 미주에 이어 아프리카, 시베리아, 극지 등지에서도 자원개발 중

심으로 사업무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경영시스템을 구현하고 비전은 공유하되 경영의 자율에 기반하는 패밀리(계열사) 경영체제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지향 마케팅을 정착시키고, 인디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대형 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적극 추진해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리경영을 전체 계열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동반 성장, 저탄소 녹생성장 등 사회적 책임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일하는 방식의 혁신, 저비용 고효율 생산시스템 구축, 초일류 품질 구현 등 비전 2020에 걸 맞는 미래형

경영시스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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